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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단식투쟁유족의 단식투쟁
함께 합시다!함께 합시다!

열사투쟁 단식까지 돌입

한광호 열사가 돌아가신지 166일째다. 양재동 농성을 시작한

지는 105일이 됐고, 열사의 유족인 국석호 동지가 단식투쟁

에 돌입한지도 13일이나 됐다. 노조파괴를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이 양재동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사태 

해결이 쉽지 않다. 결국 유족이 단식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  

지역에서, 전국에서 함께 단식한다

유족이 단식투쟁까지 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볼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30일에는 충북지역에서 동조

단식을 벌이고 9월 3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면서 동조

단식도 함께 진행된다. 비록 하루 뿐이지만 열사투쟁을 지지

하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것이다.  

유성지회와 갑을오토텍지회는 24일부터 26일까지 3팀을 나

눠 전국을 누볐다. 노조파괴를 끝장내기 위한 유성투쟁과 갑

을투쟁에 함께 하기를 호소했다. 9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 참

가를 조직했고, 양재동 농성과 갑을오토텍 공장 사수 투쟁 연

대를 조직했다. 순회투쟁에 나선 도성대 아산지회 부지회장은 

“노동자 임금은 아깝게 여기며, 사람 목숨 조이는 올가미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자들이 노조를 암적 존재라고 부르고 있

다. 노동자는 유시영, 박효상 같은 범법 자본가들을 암적 존

재로 규정하고 사회에서 도려내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

했다.

또다른 희생은 없어야 한다!

단식에 나선 국석호 동지는 단식을 처음해봐서 두렵다면서도 

노조파괴로 인해서 또다른 희생자가 나올까봐 더 무섭다고 

했다. 자신의 건강 보다 노조파괴로 고통받는 조합원들을 더 

걱정했다. 유성지회에서 또다른 희생이 있어선 안된다. 단식

투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선 연대가 절실하다. 우리의 연대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콜트-콜텍 노동자들 김무성 사과 받았다 * 이번주 일정 *

■ 열사투쟁 승리! 
   동조단식, 촛불집회
-일시 : 8/30(화) 10:00 ~
        (18:30 촛불집회) 
-장소 : 청주 성안길

■ 열사투쟁 승리!
   전국노동자대회
-일시 : 9/3(토) 15:00
-장소 : 서울 양재동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콜트-콜텍 노동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잘못된 발언으로 부당한 해고

를 당하고 거리에서 수많은 시간동안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에

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작년 9월 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강성노조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는 사례가 많다며 콜트-콜텍을 직접 언급했다. 이에 콜트-콜텍 공동대책

위원회는 새누리당 앞에서 300일이 넘도록 사과를 촉구하며 농성해왔다. 서울

남부지법이 공개장소에서 사과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자 공식사과가 이뤄

졌다.

공대위는 김무성 전 대표의 사과를 계기로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 콜트-콜텍 

문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